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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575 nursing students who studied in 3 nursing colleges in B city and 
Gyeongsangnam-do.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October 21 to 30, 2013. The data wa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9.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 First,  the average of mental health was 1.77±0.58 points. 
Second,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housing style, pocket money, 
adaption of environment, health status, and grade point average. Third, the influencing factor in 
mental health of participants was age, pocket money, health status, and housing style, R2=.163.
Conclusions. Development of guidance program to improv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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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시절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성인들과는 

달리 미성숙의 상태이며, 급격한 변화의 시기

로 대학생들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자신들

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음으로 인해 불안과 스

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취약

한 시기이다
1). 대학생들이 느끼는 주요 정신

적, 정서적 문제는 취업문제, 등록금 문제, 이
성문제, 대인관계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등이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소화장애, 두통, 
불안, 강박증, 우울증과 함께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열등감 등의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

정을 느낀다
1)2)3).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

각성을 파악하고 매년 정신건강 서비스에 15
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4)5),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심각성과 중

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관련 연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

로 최근 정신건강이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학시절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청

년기로써 가치관의 변혁을 초래하기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6), 대학생의 정신건강

은 다른 계층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며, 임상실

습으로 인해 많은 불안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

는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7)8). 훌

륭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는 자신을 올바로 지각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

의 현실은 다른학과 학생들보다 과도한 학습

량과 새로운 환경 및 대상을 접하게 되는 임상

현장 실습으로 인한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이 

매주 좋지 않다고 많은 연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5)6)7)8).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국내에서 

실시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 2,3학
생 대상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5)7)8

와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한 두가지 변수 간 상관성에 관한 연구
9)10)11)

가 

대부분으로 간호대학 1학년 학생 다수를 대상

으로 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취약하

며
2), 간호대학생이 다른학과의 대학생들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을 고려할 때 최소 3년
간의 엄격한 교육과정 하에 힘든 국가시험을 

치른 후 간호사가 되어 인간중심의 전인간호

를 실천하게 될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의 정

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과 학

생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학생 생활 지도 

및 보건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여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관

리를 위한 학생생활 지도 및 보건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

강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정신건강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유지와 증진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안녕상태로 병적인 증세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며 자주적이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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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기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

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2).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Derogatis 등13)
에 의해서 

개발된 심리진단검사인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

상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Inventory)
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Kim 등14)

이 재 표준화

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 
Revision)를 Park의 연구

3)
에서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대상 및 방법

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G도에 소재한 3개의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과 1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여 연구 참

여에 동의한 학생 5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Cohen15)

의 표본추출 공식

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6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

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f)=.15, 유의수준

(α)=.05, 검정력(1-β)=.90, 예측변인의 수 14를 

입력한 결과 최소 166명으로 산출되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분하였다.

4.3. 연구도구

1) 정신건강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 등
13
에 

의해서 개발된 심리진단검사인 자기보고식 다

차원 증상목록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Kim 등14)

이 재표준화하고 Park의 연구
3)
에서 사용된 ‘간

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간이정신진단

검사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

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부가적 

문항 등 9개의 세부 영역, 총 9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당일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아

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

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Kim 등의 연구

14)
에서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이었으며, Park의 연구
3)
에서 

Cronbach’s α = .97,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8이었다(Table 1).

Subscale Items

Cronbach's 
alphas 

of deleted 
Item

Total 
Cronbach's 

alphas

Somatization 12 .94

.98

Obsessive-Compulsive 10 .96
Interpersonal Sensitivity 9 .95

Depression 13 .96
Anxiety 10 .95
Hostility 6 .97

Phobic Anxiety 7 .91
Paranoid Ideation 6 .92

Psychosis 10 .90
Additional Item 7 .93

Table 1. Reliability of the Tools(Mental-health)

4.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21
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이었다. 자료 수

집방법은 먼저,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과

장에게 허락을 구한 후,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의의

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

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자의 소개 

및 연구 목적을 기술하였고, 연구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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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4.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한 차이는 변수에 따라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는 여자가 93.0%(533명), 남자는 7.0% 
(40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03±2.89
세로, 22세 미만이 31.3%(180명), 22세 이상이 

68.7%(395명)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49.7% 
(286명), ‘없다’는 50.3%(289명)이었으며, 월 

평균 용돈은 274±91천원이었다. 대상자들의 

성격은 ‘소극적인 편’이 13.2%(76명), ‘보통’이 

42.8%(246명), ‘외향적인 편’ 44.0%(253명)이
었으며, 대인관계는 ‘보통’ 33.0%(190명), ‘좋
은 편’ 63.3%(364명)이었다. 환경적 적응력은 

‘잘 적응하는 편’ 64.9%(373명), ‘보통’ 29.0% 
(167명),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 6.1%(35명)
이었고,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58.4%(336명), ‘보통’ 28.0%(161명), ‘건강하지 

않은 편’은 13.6%(78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

의 성적은 평점평균이 3.0이상 3.99이하인 경

우가 30.1%(173명), 4.0이상이 57.7%(332명)이
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64.9%(373명), 
‘보통’이 27.5%(15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 기간은 평

균 10.10±1.85년으로, 10년 이상이 79.5%(457

명)이었으며,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2시
간 미만’이 42.5%(244명),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44.5%(256명)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n 40 ( 7.0)
Women 535 (93.0)

Age
(years)

< 22 180 (31.3) 22.03±2.89

≥ 22 395 (68.7)

Religion
Yes 286 (49.7)
No 289 (50.3)

Housing style
Family Living 426 (74.1)
Alone 149 (25.9)

Pocket money
(thousand won)

200 191 (33.2) 274±91
210～299 286 (49.7)
300 98 (17.0)

Personality
Introvert 76 (13.2)
Moderate 246 (42.8)
Extrovert 253 (4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21 (3.7)
Moderate 190 (33.0)
Good 364 (63.3)

Adaptation of 
environment

Bad 35 ( 6.1)
Moderate 167 (29.0)
Good 373 (64.9)

Health status
Bad 78 (13.6)
Moderate 161 (28.0)
Good 336 (58.4)

Grade point 
average

≤2.99 70 (12.2)
3.0～3.99 173 (30.1)
≥4.00 332 (57.7)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Unsatisfied 44 (7.7)
Moderate 158 (27.5)
Satisfied 373 (64.9)

Internet using 
period(years)

<10 118 (20.5) 10.10±1.85

≥10 457 (79.5)

Daily smart 
phone 
use time
(hours)

<2 244 (42.5)

2～4 256 (44.5)

>4 75 (13.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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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자의 정신건강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Table 3)과 같다. 대

상자의 정신건강은 5점 만점에 평균 1.77±0.58
점이었다. 정신건강의 세부 영역별 평균점수는 

신체화 1.88±0.67점, 강박증 2.22±0.74점, 대인

예민증 2.03±0.72점, 우울 1.96±0.75점, 불안 

1.72±0.67점, 적대감 1.58±0.63점, 공포불안 

1.43±0.52점, 편집증 1.62±0.66점, 정신증 1.58± 
0.59점, 부가적 문항 1.74±0.62점이었다.

subscale Mean±S.D.

Mental 
health

Somatization 1.88±0.67
Obsessive-Compulsive 2.22±0.74
Interpersonal Sensitivity 2.03±0.72
Depression 1.96±0.75
Anxiety 2.00±0.72
Hostility 1.58±0.63
Phobic Anxiety 1.43±0.52
Paranoid Ideation 1.62±0.66
Psychosis 1.58±0.59
Additional Item 1.74±0.62
Total 1.77±0.58

Table 3. Degree of mental health state
(N=575)

5.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

이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연

령, 거주상태, 용돈, 환경적응력, 건강상태 및 학

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2세 미만

(1.92±0.61점)이 22세 이상(1.71±0.56점)보다 정

신건강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t=3.885, p<.001), 거주상태는 혼자서 사는 경우

(1.89±0.60점)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1.73±0.58점)에 비해 정신건강점수가 높았다

(t=2.913, p=.004). 월 평균 용돈에 따라서도 통게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용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1.88±0.65점)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1.68±0.54점) 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4.213, p=.015). 환경에 ‘잘 적응

하지 못하는 편’(1.96±0.63점)이 ‘잘 적응하는 

편’(1.74±0.55점) 보다 (F=4.586, p=.033),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편’(1.89±0.72점)이 ‘좋은 

편’(1.72±0.55점) 보다 (F=4.045, p=.018)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학업성적은 평균 평점 2.99이하

(1.97±0.66점)이 3.0이상～3.99이상(1.67±0.51점)
과 4.0초과(1.79±0.60점)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6.822, p=.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ntal health

Mean±S.D. t/F(p)
(Duncan)

Gender
Man 40 1.65±0.51 -1.578(.121)
Women 535 1.78±0.59

Age
(years)

< 22 180 1.92±0.61 3.885(.000)
≥ 22 395 1.71±0.56

Religion Yes 286 1.76±0.59 -.407(.684)
No 289 1.78±0.58

Housing style
Family Living 426 1.73±0.58 -2.913(.004)
Alone 149 1.89±0.60

Pocket money
(thousand won)

200a) 191 1.88±0.65 4.213(.015)
210～299b) 286 1.80±0.59 (a<c)
300c) 98 1.68±0.54

Personality
Introvert 76 1.83±0.57 1.059(.348)
Moderate 246 1.79±0.63
Extrovert 253 1.74±0.54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a) 21 1.82±0.57 1.061(.347)
Moderateb) 190 1.82±0.65
Goodc) 364 1.75±0.55

Adaptation of 
environment

Bada) 35 1.96±0.63 4.586(.033)
Moderateb) 167 1.80±0.64 (a>c)
Goodc) 373 1.74±0.55

Health status
Bada) 78 1.89±0.64 4.045(.018)
Moderateb) 161 1.83±0.63 (a>c)
Goodc) 336 1.72±0.55

Grade point 
average

≤2.99a) 70 1.97±0.66 6.822(.001)
3.0～3.99b) 173 1.67±0.51 (a>b,c)
≥4.00c) 332 1.79±0.60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Unsatisfied 44 1.79±0.65 .115(.892)
Moderate 158 1.76±0.62
Satisfied 373 1.78±0.56

Internet using 
period (years)

<10 118 1.76±0.54 -.301(.764)
10 457 1.78±0.60

Daily smart 
phone use 
time(hours)

<2 244 1.79±0.57 .806(.522)
2～4 256 1.74±0.59
>4 75 1.84±0.62

a, b, c ; Classification of Duncan test

Table 4. Comparison of mental-heal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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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5).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549~.766으로 0.1이상 1.0이
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30~ 
1.335로 기준치(10)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의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변수 즉, 연령, 거주상태, 용돈, 환

경적응력, 건강상태, 학업성적을 포함하였고, 
이 중 명목변수는 dummy 변수로 전환한 후 

처리하였으며, 또한 연속변수인 인터넷사용시

간을 회귀식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5에 나타나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5.315, p<.001), 예측모형의 Adjust R2 값은 

.163로, 측정변수들의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에 대한 설명력은 16.3%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
=.154, p<.001)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용돈

(β=.095, p=.022), 건강상태(β=-.092, p=.037), 
주거형태(β=.078, p=.044)이었다.

Factors B S.E β t p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Constant 2.056 .215 9.543 .000

Internet using 
period .043 .060 .029 .713 .476 .771 1.030

Pocket money .081 .035 0.95 2.297 .022 .766 1.035
Age .194 .054 .154 3.617 .000 .716 1.092

Housing style .105 .057 .078 1.853 .044 .724 1.089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9 .048 -.009 -.188 .851 .598 1.253

Adaptation of 
environment -.041 .046 -.042 -.896 .871 .549 1.335

Health status -.075 .036 -.092 -2.092 .037 .654 1.171
Adjusted R2 = .163, F (p) = 5.315(<.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 in mental health 
of the Participants (N=575)

6.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고,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은 5

점 만점에 1.77±0.58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파악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간호대학생

의 정신건강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한 

Lim의 연구
11)

결과 0.43±0.44점(4점 만점)보다

는 높은 점수를,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

으로 한 Jung 등의 연구
7)
결과 2.79±1.20점, 

Jung 등의 연구
8)
결과 2.18±0.38점에 비해서는 

낮게 나온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차이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과 엄격하고 

힘든 교육과정을 얼마 겪지 않은 1학년 학생

들이었기 때문에 간호과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간호대학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상태

가 자주 변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

구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일집단을 대

상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간호대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돌보아야 할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건강한 정

신건강이 요구된다
10). 따라서 예비의료인이 될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

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며
8),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정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의 세부 영역별 평균점수

는 강박증 영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

인예민증, 불안, 우울, 신체화, 부각적 문항, 편
집증, 정신증, 적대감, 공포불안 순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Lim의 연구
7)
결과 정신건강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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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요인별 점수가 강박증, 대인예민증, 우울, 신
체화,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공포불안 

순인 것과 비슷하며, 강박증, 우울증, 대인예민

증, 신체화, 불안, 편집증, 적대감, 정시증, 공

포증의 순으로 나타난 Jung 등의 연구
7)
결과와

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연구들은 공통

적으로 강박증 영역의 정신건강 점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입시경쟁 속에서 고

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또 다시 시작된 

취업에 대한 압박과 정해진 시간에 비해 과중

한 학업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정신적, 심리

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5)7). 우울과 불안 등의 증상은 개인의 능력과 

의욕을 저하시켜 현실적 적응을 어렵게 만드

는 주요한 요인으로 세계적으로 직업적 부적

응을 초래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는데
16),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은 자

율성이 무시된 암기위주의 전공 공부에 환멸

을 느끼고,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과 타인에 대

한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대인예민증은 경쟁적인 학교생활에 여유가 없

음으로 인한 인간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상화협동능력이 부족하여 생긴 결과로 판단된

다
17).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호대학생은 차후 

전인적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직의 의무

를 지니게 되므로 이들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따

라서 대학 및 사회에서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다각

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연령, 거주상태, 용돈, 환경적응력, 건강상태 

및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

호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은 가정경제, 성격, 적

응력,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Jung 등의 연구
8)
결과 및 학년, 경

제상태,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Lim의 연구
11)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간호과 학생들

이 비슷한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서 환경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상태를 좋게 하며, 학업성적을 높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함께하며, 적정한 수준의 용돈을 사용

하는 등의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제교

육 및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정

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용돈, 건강상태,  
주거형태로써  설명력은 16.3%이었다. 연령이 

높은 대상자가 낮은 대상자에 비해 정신건강

이 좋은 것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정신

건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능

력이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

구 결과 용돈이 적으며, 건강상태가 나쁘며, 
평소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

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Lee1)

은 개인은 지역의 문화와 가정의 환경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조재하며, 이는 개인의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에

서는 대학생인 자녀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교

류하는 등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야 하며, 
학교와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함께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이용한 치료 및 상

담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생명

에 대한 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을 갖추고, 
강도 높은 학업과 함께 임상현장에 실습을 나

가 완벽한 실습을 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를 

수행하며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환경 속에

서 살아가야 할 간호대학 저학년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폭넓은 관심과 이

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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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

아보고 그 관련성을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인

터넷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학생 

생활 지도 및 보건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

고자 2013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B
광역시 및 K도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의 1
학년 학생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은 1.77±0.58점

(4점 만점)이었다. 정신건강 측정도구 세부 영

역별 평균점수는 신체화 1.88±0.67점, 강박증 

2.22±0.74점, 대인예민증 2.03±0.72점, 우울 

1.96±0.75점, 불안 1.72±0.67점, 적대감 1.58± 
0.63점, 공포불안 1.43±0.52점, 편집증 1.62± 
0.66점, 정신증 1.58±0.59점, 부가적 문항 1.74± 
0.62점이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

신건강은 연령, 거주상태, 용돈, 환경적응력, 
건강상태 및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이 용돈, 건강상태, 주거형태 순이었으며, 이
들 변수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력은 16.3%
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B시와 G도 소재의 3개의 3

년제 간호대학의 1학년 학생이 대상자로 한정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타지역 및 다양한 학제의 대상자가 포함된 반

복연구 및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 상

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설

명력이 낮은 등 엄격한 의미에서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호대학생의 정

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많을 것이

라 판단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밝혀내기 위한 심층

적 상담을 포함한 질적 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탐색적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를 제안한다. 
이상의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하여 간호대학

생의 정신건강이 증진된다면 대학생활과 전공

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신체와 정신이 건

강한 예비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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